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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군대는 국가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군사력은 정치ㆍ경제ㆍ사

회ㆍ문화 등 국가 모든 부문의 역량의 총합이다.‘富國强兵’한 나라가 발전

하고,‘貧國弱兵’한 나라가 쇠망하는 것은 역사의 철칙이다.따라서 군대의

군사력을 조직ㆍ관리하는 군제는 국가의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이

며,군제의 성격과 그 변천을 연구하는 군제사 연구는 역사 연구의 가장 중

요한 분야에 속한다.이러한 군제사 연구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신라 군제에 대하여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일찍이 소수의 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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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이에 대해 선구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었고,근대적인 역사연구

법이 정립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이루

어져 왔으며 그 논점과 문제의식도 점차 심화･확대되어 왔다.1)

신라 역사에서 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 따라 신라사에 관한

논문들에서 군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단지 지금까

지 신라 군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논문들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주로 개

별적인 군사조직이나,일정한 시기의 군사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6停2),9誓幢3),10停4),侍衛府5),法幢6),鎭7)등의 군사조직이나,상고

기8),중고기9),중대10),하대11)등의 군사제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

1)신라시기 군사조직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李文基,｢新羅 軍事組織 硏究의 成果와 課題｣,

 歷史敎育論集  12,1988참조.

2)李成市,｢新羅六停の再檢討｣, 朝鮮學報  92,1979.

李文基,｢新羅 6停軍團의 運用｣, 大丘史學  29,1986.

朱甫暾,｢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新羅文化  3ㆍ4合,1987.

3)盧重國,｢신라 통일기 九誓幢의 성립과 그 성격｣, 韓國史論  41ㆍ42合,1999.

4)한준수,｢신라 신문왕대 10停의 설치와 체제정비｣, 韓國古代史硏究  38,2005.

5)李文基,｢신라 侍衛府의 성립과 성격｣, 歷史敎育論集  9,1986.

6)李仁哲,｢新羅 法幢軍團과 그 性格｣, 韓國史硏究  61ㆍ62合,1988.

7)李基東,｢新羅 下代의 浿江鎭｣, 韓國學報  5,1976(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郞徒 ,一潮閣,

1984.재수록)

李文基,｢統一新羅期의 ｢北鎭｣과 軍事的 位相｣, 九谷 黃鍾東敎授 停年紀念 史學論叢 ,

1994.

姜鳳龍,｢新羅下代 浿江鎭의 設置와 運營｣, 韓國古代史硏究  11,1997.

全德在,｢新羅 下代 鎭의 設置와 性格｣, 軍史  35,1997.

8)李文基,｢新羅의 六部兵과 그 性格｣, 歷史敎育論集  27,2001.

李仁哲,｢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 강좌 한국고대사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金鍾洙,｢新羅 上古期 軍制의 성립과 개편｣, 軍史  73,2009.

9)武田幸男,｢中古新羅의 軍事的 基盤｣, 民族文化論叢  1,1981.

강봉룡,｢6~7세기 신라의 병제와 지방통치조직의 재편｣, 역사와 현실  4,1990.

盧瑾錫,｢新羅 中古期의 軍事組織과 指揮體制｣, 韓國古代史硏究  5,1992.

李文基, 新羅兵制史硏究 ,一潮閣,1997.

10)李明植,｢新羅 統一期의 軍事組織｣, 韓國古代史硏究  1,1988.

李文基,｢7세기 후반 新羅의 軍制改編과 그 性格에 대한 一試論｣, 韓國古代史硏究  16,

서경문화사,1999.

金鍾洙,｢新羅 中代 軍制의 구조｣, 韓國史硏究  126,2004.

11)李仁哲,｢新羅 支配體制의 崩壞와 軍官組織｣, 新羅政治制度史硏究 ,一志社,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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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이것은 신라 군제에 대한 논점과 문제의식이 심화･확대됨에 따라 나

타난 필연적인 경향이었다.그런데 이와 같은 개별적인 군사조직이나,일정

한 시기의 군사제도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신라 시기 전체에 걸쳐 진행된

군제의 변화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부분을 통해서도 전체를 가늠할 수

있지만,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부분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라 천년의 역사 동안

진행된 군제의 변화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라 하대 군제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편이었다.

신라 하대 군제는 上代(상고기ㆍ중고기),中代 군제의 제 모순이 극단적으

로 드러난 형태로 운영되었으며,신라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또 신라

하대 군제는 후삼국과 고려초기 군제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려 초기 군제는 신라 하대 군제의 기반 위에서,이것을 개혁해 가는 가운

데 그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따라서 신라 군제 전체와 고려

초기 군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라 하대 군제에 대한 파악이

선결되어야 했다.그러나 지금까지 하대 군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불충분

한 편이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라 하대 군제의 변화와 그 붕괴 과정

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려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의 군제사 이해 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

지 첨언해두고자 한다.우선 한 시기의 군제에는 다양한 군대가 혼합되어

있다.신라 중대의 군제를 예로 들면 평시체제와 전시체제의 구분 하에서 6

정,9서당,10정,법당,진 등 다양한 군대가 혼합되어 있었다.따라서 군

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추적인 군사력과 부차적인 군사력을

구분하고,중추적 군사력의 변화를 알아야 군제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는 중추적 군사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라 군제의

변천을 살펴보려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군대는 삼국 이래 무관과 의무군역에 동원된 농민병

으로 구성되었는데,지금까지는 주로 농민병을 중심으로 군제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그러나 농민병은 무관에 비해 그리 큰 군사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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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못하였다.孔子도 “善人이 7년 동안 民을 훈련시켜야 (그들을)전쟁

에 내보낼 수 있다.”12)라고 말할 정도이다.뛰어난 지휘관(善人)이 7년 동

안 훈련시켜야 겨우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민들의 군사적 역할

은 제한적인 것이다.실제 민애왕 2년(889)주로 농민병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의 10만 대군은 장보고의 수천 군대에 격파되어 왕이

피살된 바 있다.농민병은 전문적인 군인에 비해 군사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이에 본 연구는 군대에서 실질적인 군사력을 지닌 무관이나 전문

적인 군인을 중심으로 신라 군제의 변천을 살펴보려 한다.

2.신라 上ㆍ中代 軍制의 개편

신라 천년의 역사 동안 군제는 대략 5번에 걸쳐 크게 변화하였다.사로

국 건국 이후 지증마립간 대까지에 해당하는 上古期의 군제는 6部兵制와 2

部兵制로 운영되었는데,건국 이후 실성이사금 때까지인 이사금 시기에는 6

부병제로 운영되었고,눌지마립간 이후 지증마립간 때까지인 마립간 시기에

는 2부병제로 운영되었다.그리고 법흥왕 이후부터 진덕여왕 때까지인 中

古期의 군제는 大幢과 停制로 운영되었다.한편 中代 이후 신라의 군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나뉘어 운영되었는데 평시체제는 줄곧 중앙군과 지

방군 체제로 운영된 반면,中代의 전시체제는 6停과 9誓幢 체제로 운영되

었고,下代의 전시체제는 3軍制로 운영되었다.즉 신라 군제는 6부병제(이

사금 시기)→2부병제(마립간 시기)→대당과 정제(중고기)→6정과 9서당 체

제(중대)→3군제(하대)등 총 5번의 큰 변화를 겪었던 것이다.여기에서는

신라 上代(上古ㆍ中古)와 中代에 전개된 군제의 개편에 대하여 간략히 살

펴보겠다.

신라는 기원 전후에 철제 농기구의 확산 등으로 촉발된 사회 변동에 대

12) 論語 ,子路.‘子曰 善人敎民七年 亦可以卽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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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기 위해 진한 지역의 6개 읍락이 연합하여 건국되었다.이와 같이 6개

의 읍락이 모여 신라를 건국하였기 때문에 신라초기의 군대는 6개 읍락의

민들로 구성되었다.6개의 읍락은 梁部(喙部),沙梁部(沙喙部),漸梁部,本

彼部,漢祗部,習比部 등 6部를 형성하고,각 부민 가운데 유력자를 군인으

로 뽑아서 6부병을 만들었던 것이다.사료 신빙성 문제로 논란은 있지만

남해차차웅 11년(14)에 낙랑의 군대를 몰아내는데 6부병 1,000명이 동원되

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13)신라는 건국 무렵부터 6부병을 형성하

였는데 그 수는 대략 1,000명 정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일단 6부가 모여

신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6부병은 부단위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병력이 아

니라 신라국왕의 명령에 따라 동원되는 신라의 國軍이었다.14)신라는 이러

한 단결된 군사력으로 건국 이후 진한 소국들을 차례차례 정복하여 3세기

말에는 진한을 완전히 통합할 수 있었다.그러나 6부병은 각 부에 근거지

를 두고 있었고 이들 부의 영향력도 상당하였기 때문에,6부병이 비록 왕

명에 따라 움직이는 병력이라고 하더라도 국왕이 이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5세기 초 눌지마립간 대에 오면 6부병은

2부병으로 개편된다.

눌지마립간은 실성이사금이 국인(6부병)에 의해 추대된 것15)과는 달리

실성이사금을 시해하고 自立하여 왕이 되었다.16)눌지마립간은 자신의 추

종 세력과 당시 신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군의 도움으로 실성이사금 16

년(417)5월 쿠데타를 통해 왕위에 올랐는데,17)이것은 신라 정계에 엄청

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또 6부병이 추대한 실성이사금을 무력으

로 제거한 쿠데타에 대해 6부병들의 동요와 반발도 상당했을 것이다.이에

눌지마립간과 추종 세력은 고구려와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6부병의 반발

13) 三國史記  1,新羅本紀 1,南解次次雄 11년

14)李仁哲,｢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앞의 책,2003,p.309.

15) 三國史記  3,新羅本紀 3,實聖尼師今 즉위년.‘奈勿薨 其子幼少 國人立實聖 繼位’.국인

이 6부병이라는 것은 拙稿,앞의 논문,2009,pp.20~21참조

16) 三國史記  3,新羅本紀 3,訥祗麻立干 元年.‘乃歸 訥祗怨之 反弑王自立’

17) 三國遺事  1,紀異 2,第十八 實聖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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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누르고 김씨 왕족의 독점적 정치체제를 구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일환으로 눌지마립간은 6부병을 喙部(梁部)와 沙喙部(沙梁部)로 강제

이주시켜 2부병으로 편제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18)종전처럼

6부병이 각 부에 분산·거주하고 있으면 통제와 감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이다.또 지연과 혈연으로 묶여있던 6부병을 지연과 혈연에서 분리된 명실

상부한 국군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이후 눌지마립간은 외국

에 인질로 나가있던 자신의 동생들을 불러들여 갈문왕으로 삼아,훼부의

병사들은 마립간이,사훼부의 병사들은 갈문왕이 통솔하는 이원적 군사체제

를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마립간은 훼부를 관장하면서 신라 사회를 이끌

어가고,그 다음의 유력자는 사훼부를 맡으면서 갈문왕으로서 마립간의 뒤

를 받치는,권력의 집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이다.19)

마립간 시기의 2부병제는 비상조치로 만들어진 군제였다.눌지마립간과

그 추종세력이 김씨 왕족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6부병제를 2부병제로

개편한 것이다.그러나 마립간과 갈문왕이 각각 중앙군을 분담하는 이원적

군사체제는 김씨 왕족의 배타적 무력 독점 체제를 수립하였으나 김씨 왕족

내에 갈등을 조성할 우려가 있었다.마립간과 갈문왕이 대립할 때에는 정

치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었다.이에 2부병제는 중고기에 들어와 일원

적 지휘체계로 개편된다.이것은 법흥왕 3년(516)의 병부령 설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병부령은 ‘兵部令 掌內外兵馬事’21)라는 바와 같이 내외

병마를 관장하는 직책이다.법흥왕 때 내외병마를 전담하는 병부령이 설치

되었다는 것은 2부병제의 이원적 군사지휘체계가 일원적인 군사지휘체계로

18)냉수리비와 봉평비의 비문은 마립간 시기의 중앙군이 2부병제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추측

하게 한다.냉수리비와 봉평비에 보이는 왕경인 30여 명 가운데 喙部와 沙喙部 소속이

대부분이며,이들만이 관등을 지니고 있다.신라는 군사와 정치가 일치된 軍政一致 사회

였고,文武의 구별이 없는 文武一致 사회였다.모든 관등 소유자는 관료이자 군인이었

다.그런데 훼부와 사훼부 소속 왕경인만이 관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마립간 시기의 군

대는 이 2부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姜鍾薰,｢新羅 六部體制의 成立과 展開｣, 震檀學報  83,1997,p.17.

20) 三國史記  38,雜志 7,職官 上.‘兵部 令一人 法興王三年始置’

21) 三國史記  4,新羅本紀 4,眞興王 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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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음을 의미한다.법흥왕은 마립간과 갈문왕이 훼부와 사훼부를 각각

관리하는 2부병제의 이원적 지휘체계를 재편하여 국왕이 병부령을 통해 2

부병 모두를 統帥하는 大王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22)그리고 진흥왕 5년

(544)에는 대왕 체제에 걸맞게 2부병을 통합하여 大幢으로 개편하였다.23)

대당의 설치로 국왕의 軍에 대한 통제력이 일층 강화되었으며,체계적인

군관 조직이 정비되었다.24)그런데 대당의 설치 이후에도 2부병 중심으로

중앙군이 운영되던 관행은 어느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창녕비와 남

산신성비 등 중고기의 각종 비석들에는 여전히 훼부와 사훼부 소속의 왕경

인만이 관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있다.文武가 일치된 신라

사회에서 관등 소유자들은 모두 군관이므로,중고기에도 군관은 여전히 훼

부와 사훼부 소속의 왕경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신라 中古期에 중앙군이 대당 체제로 운영되었다면,지방군은 停制로 운

영되었다.25)그런데 중고기에 중앙군에는 대당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고기는 신라가 고구려·백제와의 적극적인 대결을 통해 사방으로 영역을

확대한 시기로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군대가 필

요하였다.이에 진흥왕 5년(544)에는 자원 입대자로 충원되는 三千幢이 대

당과 함께 설치되었고,26)진평왕 5년(583)에는 誓幢,진평왕 13년(591)에

는 四千幢,진평왕 27년(605)에는 急幢,진평왕 47년(625)에는 郎幢 등이

각각 설치되었다.27)중고기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중앙군의 설치와 함께

지방군의 정비도 이루어졌다.신라는 이사금 시기부터 일부 지역에 지방관

을 파견하여 지방군을 통솔하도록 하였는데,지증왕 6년(505)부터는 몇몇

22)대왕 체제에 대해서는 金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

院,2002참조

23) 三國史記  40,雜志 9,職官 下.‘一曰 大幢 眞興王五年 始置’

24)진흥왕대 이후 大幢의 군관 조직은 ‘將軍-大監-弟監-少監’체계로 정비되고,5停은 ‘軍主-

助人’체계를 이루었다고 한다.(朱甫暾,｢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新羅

文化  3·4,1987.)

25)大幢과 停制에 대해서는 李文基,｢제2장 Ⅰ.大幢 및 停制의 成立과 展開｣,｢제3장 Ⅰ.

大幢 및 停制의 運用實態｣, 新羅兵制史硏究 ,一潮閣,1997참조

26)三千幢에 대해서는 李文基,｢제2장 Ⅱ.三千幢의 成立과 그 性格｣,앞의 책 참조

27) 三國史記  40,雜志 9,職官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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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묶어 통치하는 州를 설치하고 그 지역의 지방군을 총괄하는 軍主를

파견하였다.28)이때 각 주에 군주와 그 휘하 군사들이 상주하는 군대를 停

이라 불렀다.

그런데 삼국 간 전쟁이 장기적인 전면전의 양상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군주와 그 휘하 군사들이 상주하는 州 단위로 대외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

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었다.선덕왕대에 大耶州의 함락으로 인해 일시에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은 州 단위 군대운용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29)신라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 대처의 주안점은 신라의 전군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하는데 두어

졌다.이에 신라 중대에 들어서면 비상시에 전군사력을 집결한 행군조직을

결성하여 전면전에 나서는 형태로 발전하였다.그 대표적인 예가 문무왕

원년(661)과 문무왕 8년(668)에 편성한 행군조직이다.그중 문무왕 8년에

편성된 행군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角干金庾信을 大幢大摠管으로 삼고,角干金仁問․欽純․天存․文忠․迊湌

眞福․波珍湌智鏡․大阿湌良圖․愷元․欽突을 大幢摠管으로,伊湌陳純․竹

旨를 京停摠管으로,伊湌品日․迊湌 文訓․大阿湌 天品을 貴幢摠管으로,伊

湌仁泰를 卑列道摠管으로,迊湌軍官․大阿湌都儒․阿湌龍長을 漢城州行軍摠

管으로,迊湌崇信․大阿湌文穎․阿湌福世를 卑列城州行軍摠管으로,波珍湌

宣光․阿湌長順․純長을 河西州行軍摠管으로,波珍湌宜福․阿湌天光을 誓幢

摠管으로,阿湌日原․興元을 罽衿幢摠管으로 삼았다.30)

위 행군조직은 문무왕 8년에 唐의 유인궤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이에 부

응하여 편성된 것으로 통일전쟁기 최후,최대의 규모이다.그런데 여기에는

각 군사조직 사이에 장군(총관)의 숫자가 매우 불균등하게 편성되어 있었

다.대당의 총관은 대총관 김유신을 비롯하여 10명,경정총관 2명,귀당총

28) 三國史記  4,新羅本紀 4,智證麻立干 6년 2월

29)姜鳳龍, 新羅 地方統治體制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1994,pp.161~162.참조

30) 三國史記  6,新羅本紀 6,文武王 8년 6월 21일



신라 하대 軍制의 변화와 그 붕괴 9

관 3명,비열도총관 1명,한성주행군총관 3명,비열성주행군총관 3명,하서

주행군총관 3명,서당총관 2명,계금당총관 2명 등 총 29명의 장군이 각 군

사조직에 불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었다.이것은 중고기 이후 신라의 국가적

성장과 영역의 팽창 과정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치해

왔던 다양한 군사조직의 세력차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 행군조직은 7세기 후반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군제개편 작업을 거치면

서 새롭게 편제된다.31)7세기 후반 문무왕,신문왕대는 왕권의 전제화에

기초한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였다.삼국통일 이후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중앙정치제도와 지방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들이 왕권의 전제화와

중앙집권 강화의 방향으로 변화･정비되고 있었다.군제 역시 이 시기에 전

면적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7세기 후반 군제 개편의 특징으로는 우선

앞에서 살펴본 문무왕 8년의 행군조직에서 불균등하게 배치되었던 장군과

군관이 <표 1>과 같이 균등하게 배치된 것을 들 수 있다.이것은 항상 전선

으로 출동할 태세를 갖춰야 했던 중고기와는 달리 왕경의 방어와 전국의

안정을 유지하면 되었던 중대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또한

세력의 차이가 심하였던 각 군사조직을 고르게 편제하고,이들 사이에 상

호 견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반란을 방지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개재되었을 것이다.이에 따라 중고기에 신라의 중핵적인 군사조직

으로 기능한 大幢도 6정의 한 부대로서 다른 6정 부대와 동일한 규모로 편

제되었다.즉 문무왕 8년에 총 10명의 장군을 보유한 대당이 4명의 장군을

보유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다른 6정･9서당에도 2~4명의 장군을 골고루

배치하여 장군의 총 숫자를 36명으로 맞추었다.32)이러한 조치로써 6정의

대당은 그 이전의 대당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군사조직으로 변질되었다.

31)7세기 후반의 군제 개편에 대해서는 李文基,｢7세기 후반 新羅의 軍制改編과 그 性格에

대한 一試論｣, 韓國古代史硏究  16,서경문화사,1999참고

32)장군의 숫자를 36명으로 맞춘 것은 신라 중대에 대아찬 이상의 진골 귀족이 모두 36명이

었던 것과 관계가 깊다고 본다.대아찬 이상의 진골 귀족이 36명이라는 것은 문무왕 9년

(669)에 행해진 馬阹 수여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 신라 중대 중앙관청의 장관

직도 36개였다.(金哲埈,｢統一新羅 支配體制의 再整備｣, 한국사3-고대 ,국사편찬위원

회,1984,pp.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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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摠管을 보유한 신라 최대의 군사조직에서 다른 6정과 동일한 군사조직으

로 그 지위가 떨어진 것이다.한편 上州停은 貴幢에 흡수 통합되어 大幢과

停制는 여섯 개의 예하 부대를 가진 6정 체제로 정비되었고,33)이들 각각

에 비슷한 규모의 군관이 배치되어 6정 체제가 완성되었다.이러한 6정 체

제의 완성 시기는 6정 중 맨 마지막에 설치된 완산정의 설치시기(신문왕 5

년;685)와 동시이거나 그 이후가 될 것이다.34)

또 문무왕 12년(672)~효소왕 2년(693)사이에는 기존의 誓幢,郎幢,長

槍幢 등을 녹금서당,자금서당,비금서당 등으로 개편하고,이외에 6개의

서당을 창설하여 9서당을 완성하였다.물론 이러한 9서당은 순차적으로 설

치되었으나 그 안에 배치된 무관은 <표 1>과 같은 6정,9서당,10정,5주

서,3무당,계금당 등의 군사조직이 완비된 상태에서 재조정되었을 것이다.

특히 9서당은 <표 1>과 같은 무관 조직 하에 신라인,백제인,고구려인,말

갈인 등을 일반 군인으로 배치하여,통일신라 정부가 피정복민도 군인으로

편제할 만큼 포용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외에 천명하였다.이외에

삼천당을 10정 안에 포함시키고,통일 이후 확대된 영역에 걸맞게 청주서,

완산주서,한산주서,우수주서,하서주서 등 5州誓를 새롭게 창설하였으며,

삼무당,계금당 등도 재편하였다.계금당은 문무왕 원년과 문무왕 8년의 행

군조직에는 大監과 摠管 등을 보유한 당당한 군사조직이었으나,이번의 개

편작업으로 대감과 총관이 없는 가장 열세한 군사조직으로 지위가 격하되

었다.이러한 군제개편 작업은 7세기 후반 문무왕,신문왕대를 거쳐 孝昭王

2년(693)長槍幢을 緋衿誓幢으로 고치면서 마무리되었다.즉 7세기 후반

문무왕,신문왕 대에 대대적으로 전개된 군제개편 작업의 결과 <표 1>과 같

은 6정과 9서당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체제가 성립되었다.

한편 신라 중대의 군제는 전시체제와 평시체제로 구분된다.평시체제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었고,전시체제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앙군

과 지방군이 결합하여 재편성된 6정ㆍ9서당 중심의 행군조직으로 이루어

33) 三國史記  40,雜志 9,職官 下,武官

34)李文基,｢大幢 및 停制의 成立과 展開｣,앞의 책,1997,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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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신라 중대의 전시체제 군관 조직35)

 官 等

             軍 號

  軍 官

       六停            九誓幢               十停     五州誓  三武幢

罽

衿

幢

   합

   계

대

당

귀

당

한

산

정

우

수

정

하

서

정

완

산

정

녹

금

서

당

자

금

서

당

백

금

서

당

비

금

서

당

황

금

서

당

흑

금

서

당

벽

금

서

당

적

금

서

당

청

금

서

당

음

리

화

정

고

량

부

리

정

거

사

물

정

삼

량

화

정

소

참

정

미

다

부

리

정

남

천

정

골

내

근

정

벌

력

천

정

이

화

혜

정

청

주

서

완

산

주

서

한

산

주

서

우

수

주

서

하

서

주

서

백

금

무

당

적

금

무

당

황

금

무

당

 진골 將  軍 4 4 3 2 2 3 2 2 2 2 2 2 2 2 2    36

 6두품 大官大監 5 5 4 4 4 4 4 4 4 4 4 4 4 4 4    62

 6-11   隊大監
領 馬 兵 3 3 3 - 3 3 3 3 3 1 1 1 1 1 1 1 1 1 1 1 1 1    38

領 步 兵 3 2 3 2 2 2 2 2 4 2 2 2 2 2    32

10-13 弟  監 5 5 4 4 4 4 4 4 4 4 4 4 4 4 4 1    63

12-13 監 舍 知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9

12-17   少  監

屬 大 官 15 15 15 13 12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200

領 騎 兵 6 6 6 3 6 6 6 6 6 2 2 2 2 2 2 2 2 2 2 3 3 3 1    81

領 步 兵 6 4 6 4 - 4 4 4 4 8 4 4 4 4 4 9 9 9    91

12-17   火  尺

屬 大 官 15 10 10 10 101 10 10 10 13 10 13 13 13 13 13   264

領 騎 兵 6 6 6 - 6 6 6 6 6 2 2 2 2 2 2 2 2 2 2 2 2 2 7    81

領 步 兵 6 4 6 4 - 4 4 4 4 8 4 4 4 4 4 8 8 8    88

 7-11 軍師幢主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8

 7-11 大匠尺幢主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5

 8-11 步騎幢主 6 4 6 4 - 4 4 4 4 - 4 4 4 4 4 2 2 1    61

 8-13 三千幢主 6 6 6 6 6 6 6 6 6 6    60

 8-13 著衿騎幢主 18 18 18 - 18 18 18 18 18 6 6 6 3 4 6   175

 9-13 黑衣長槍末步幢主 30 22 28 20 - 20 24 20 - - 20 20 20 20 20   264

 9-13 三武幢主 16 16 16    48

11-13 軍師監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0

10-13 大匠尺監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5

11-13 步騎監 6 4 6 4 - 4 4 4 4 - 4 4 4 4 4 2 2 2    62

10-13 三千監 6 6 6 6 6 6 6 6 6 6    60

11-14 著衿監 18 18 18 - 18 18 18 18 18 6 6 6 3 4 6   175

10-17 三千卒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합  계 2,188

졌다.그런데 중앙군은 두 가지 계통의 군인으로 구성되었다.4,5,6두품

이나 진골 등의 신분적 자격을 갖추고 薦擧36)나 門蔭(父功),37)弓術 시

험38)등을 통하여 무관의 지위에 오르는 군인이 있었고,양인농민으로서

35) 三國史記  卷40,雜志 9,職官 下,武官條를 정리한 것임.관등 규정은 李仁哲,｢新羅의

軍官職과 軍事組織의 編制｣, 新羅政治制度史硏究 ,一志社,1993참조

36) 三國史記  47,列傳 7,官昌.“少而爲花郞 善與人交 年十六 能騎馬彎弓 大監某薦之太宗大王”

37) 三國史記  47,列傳 7,奚論.“奚論年二十餘歲 以父功爲大奈麻”

38) 三國史記  10,新羅本紀 10,元聖王 4년조에 “始定讀書三品以出身 …… 前祇以弓箭選

人,至是改之”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원성왕 4년 독서삼품과를 제정하기 전에 弓術로

사람을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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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징발되는 군인이 있었던 것이다.전자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

수를 받으면서 군무를 수행하였고,후자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고 군역을 치러야 했다.즉 전자는 官僚田이나 祿邑 등을 지급받으면서

군무를 수행하였고,간혹 전투에서 전공을 세울 경우 진흥왕 23년(562)사

다함의 예에서 보듯이 별도의 토지도 지급받았다.39)이에 비해 후자는  삼

국사기 ,열전,薛氏女條에 등장하는 薛氏나 嘉實, 삼국유사 의 竹旨郞條

에 등장하는 得烏나,승려가 되기 이전의 眞定法師처럼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징발되어 종군하거나 부역에 동원되었다.

신라의 중앙군은 이와 같이 무관과 양인농민 출신의 의무군인으로 나뉘

어져 있었다.이중 무관은 신라 군대의 핵심이었다.이들은 평상시 양인농

민 출신의 의무군인들을 지휘․통제하면서 국왕의 호위와 수도의 경비․방

어 등을 담당하였고,변경의 防戍 등에도 동원되었다.비상시 국가에서는

<표 1>과 같이 중앙의 무관을 골간으로 하고 중앙군과 지방군을 포괄하는

6정·9서당 중심의 행군조직을 편성하여 돌발적인 사태와 외적의 침입에 대

처하였다.신라 중대에 중앙 무관의 총수는 2,368명으로 추산된다.<표 1>

에 기재된 무관의 합계 2,188명에,이 표에 기재되지 않은 侍衛府의 무관

180명40)을 합치면 2,368명이 되는 것이다.시위부는 평시체제로서,전시체

제를 나타내는 <표 1>에는 당연히 기재되지 않았다.이러한 중앙의 무관

2,368명이 평시체제에서 중앙군의 상층부를 구성하였다.이들은 평상시에는

왕경에 거주하면서 <표 1>과 같이 6정,9서당,10정,5주서,3무당,계금당

등의 군관직을 보유한 채,중앙군의 하층부를 형성하는 농민출신의 의무군

인들을 통솔하며 국왕의 호위와 수도의 경비․방어 등 다양한 군무를 수행

하였다.또 신라는 아직 文･武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시기로서,무관들

은 여러 중앙 관직을 겸직하며 각종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라 중대의 지방군은 州ㆍ郡ㆍ縣으로 이루어진 지방제도에 따라

39) 三國史記  4,新羅本紀 4,眞興王 23년 9월.

40) 三國史記  40,雜志 9,職官 下,武官條에는 맨 앞에 侍衛府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시위부는 將軍 6인,大監 6인,隊頭 15인,項 36인,卒 117인 등 총 180인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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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는 師子衿幢,緋衿幢 등의 군단이 있었고,군ㆍ현에는 法幢軍團이 편성

되어 있었다.41)법당군단이란 ‘法幢’을 冠稱한 여러 군관들,즉 法幢主,法

幢監,法幢火尺,法幢頭上,法幢辟主 등의 군관이 지휘하는 여러 부대들을

포괄하는 군사 조직을 통칭하는 것이다.42) 삼국사기 ,직관지,무관조에서

법당군단에 해당하는 부대를 찾아보면,주로 문관 업무를 하는 관료로 구

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百官幢과 특수병기를 제작하는 四設幢,왕경을 비

롯한 지방의 여러 지역에 배치된 三十九餘甲幢(京餘甲幢․小京餘甲幢․外

餘甲幢),餘甲幢,外法幢,軍師幢,師子衿幢 등이 발견된다.이들 중 특히

지방군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경여갑당ㆍ소경여갑당ㆍ외여갑당,여갑

당,외법당 등이다.경여갑당은 왕경의 주민들로 편성된 부대였고,소경여

갑당은 소경과 소경 주변의 촌락민으로 편성된 부대였으며,외여갑당은 지

방의 군ㆍ현에 편성된 부대이다.이들 법당군단의 군관은 각 지방관이 겸

하였으며,군인은 재지의 농민들로 이루어졌다.이러한 법당군단 체제는 평

시체제로서,유사시 법당군단의 군인들은 <표 1>과 같은 전시체제 하에서

각 군대의 일반 병졸로 편입되었다.

지금까지 신라 상대ㆍ중대 군제의 개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신

라 건국 이후 이사금 시기까지는 6부병 체제를 이루었고,마립간 시기에는

2부병제로 개편하였다.그리고 중고기에는 大幢과 停制로 운영되다가,삼국

통일을 완수한 중대 이후에는 6정ㆍ9서당 체제를 갖추었다.신라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군제 역시 성장ㆍ발전하였던 것이다.그러나 6정ㆍ9서당 체제

를 정점으로 최고도로 발전한 신라의 군제는 하대에 들어와 급격히 무너지

게 된다.

41)신라 중대 지방군에 대해서는 拙稿,｢新羅 中代 軍制의 구조｣, 韓國史硏究  126,2004

참조

42)法幢軍團에 대해서는 李仁哲,｢新羅 法幢軍團과 그 性格｣, 新羅政治制度史硏究 ,一志

社,199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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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라 下代 軍制의 변화와 鎭의 설립

7세기 후반에 재편된 6정ㆍ9서당 중심의 군사체제는 전국을 아우른 전시

체제ㆍ행군조직이었다.특정 지명을 부대 명칭에 앞에 붙이고 유사시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무관을 주축으로 그 지역의 지방군을 동원하여 전시태세

를 갖춘다는 전략 하에 수립된 6정,9서당,10정,5주서 형태의 전시체제는

전국에 대한 확고한 지배체제 구축과 철저한 군사행정이 뒷받침될 때에만

실행 가능한 것이었다.실제 6정ㆍ9서당 중심의 군사체제가 마련된 7세기

후반 문무왕,신문왕 때에는 확고한 지배체제가 구축되어 철저한 군사행정

이 가능한 시기였다.이 시기에는 국사에 소홀하였다고 摠管들을 처형하

고,43)김흠돌 난에 대한 불고지죄로 내외병마를 총괄하는 兵部令을 자결케

하였으며,모반에 가담한 자들은 “枝葉까지 샅샅이 찾아서 모두 이미 죽였

다”44)라고 언급할 정도로 왕권이 강력한 시기였다.따라서 모든 군사력은

국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으며 <표 1>과 같이 복잡한 전시체제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었다.한편 이 시기에는 개인이 私兵을 거느리는 것과 같은

왕권에 反할 수 있는 행태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신문왕이 병부령 군관

을 처벌하면서 내린 교서에서 ‘事上之規 盡忠爲本 居官之義 不二爲宗’45)이

라고 밝힌 바와 같이 국왕에 대한 충성과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무

엇보다 강조되었다.따라서 사병과 같은 군사 조직은 있을 수 없었다.그러

나 신라 하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중대의 군제는 붕괴되어 갔다.

중대 군제의 붕괴는 우선 신라 군제에 내재한 私兵制의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되었다.私兵과 私兵制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사병은 ‘국가의 공적인

군제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에 사적으로 예속된 무력 집

단’이지만,사병제는 ‘국가의 공적인 군제에서 장군(지휘관)과 군인이 비교

적 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이다.즉 사병제는 군사지휘체계와 관련

43) 三國史記  6,新羅本紀 6,文武王 2년 8월

44) 三國史記  8,新羅本紀 8,神文王 원년 8월

45) 三國史記  8,新羅本紀 8,神文王 원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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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용어로서,사병제의 반대는 고정된 지휘관과 고정된 군인이 없는(無定軍

無定將)상태로 운영되는 公兵制이다.46)우리나라에서 공병제가 시행된 시

기는 고려 광종 이후∼무신정변 전까지와 조선 태종 즉위년 사병혁파 이후

∼임진왜란 전까지이다.고려 광종 이후 공병제가 시행될 때에는 지휘관과

병사 간에 사적인 접촉은 일체 금지되었다.47)또 조선 태종 즉위년(1400)

사병혁파 이후에도 지휘관들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사냥 가는 것조차 금했

으며,48)병조의 공문이 없으면 지휘관들이 단 1명의 군인들도 마음대로 징

발할 수 없었다.49)조선전기에는 이러한 사병제 혁파,공병제 시행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태종 14년(1414)4월 代言 韓尙德은 사병

(제)혁파 이후

사병을 혁파하였기 때문에 군사가 장수의 얼굴을 알지 못하니,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장수가 비록 위태하더라도 구원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장수는 군

사를 훈련하지 못하고,군사는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모두 힘써 싸우

지 않으니,어찌 반드시 이길 수 있겠는가?50)

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고 국왕에게 아뢰고 있다.세종 29년(1447)申

叔舟 역시 ‘將不識兵 兵不知將’하여 군사력이 허약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

병제의 복구를 요청하는 책문을 올리고 있다.51)조선후기의 실학자 반계

46)사병제와 공병제에 대해서는 拙稿,｢高麗時期 府兵制의 運營과 그 原則｣, 歷史敎育  

73,2000;｢朝鮮初期 中央軍制의 整備와 私兵制 改革｣, 朝鮮의 政治와 社會 ,集文堂,

2002;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혜안,2003,79～81쪽 참조

47) 太宗實錄  27,太宗 14년 2월 癸丑,2책,p.6.‘前朝盛時 侍衛之兵 止於更番入直 不敢私

謁於其將 道途相遇 亦不敢私語’; 世宗實錄  31,世宗 8년 정월 乙未,3책,p.4.‘前朝

盛時 令掌兵者 遇諸道路 不敢私語’

위 사료에서 ‘前朝盛時’는 광종 이후 고려전기를 말한다.이 시기에 지휘관과 병사 간의

사적인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반 위주의 정치체제가 성립할 수 있었다.

48) 太宗實錄  13,太宗 7년 4월 辛卯,1책,p.389.‘兵曹上軍政事目 … 各軍摠制 率其軍屬

甲士 私行田獵者 痛行禁斷’

49) 世宗實錄  66,世宗 16년 10월 庚午,3책,p.599.‘無兵曹公文 雖一隊副 護軍不得擅發’

50) 太宗實錄  23,太宗 12년 4월 丙子,1책,p.633.

51)申叔舟, 保閑齋集  권13,策 ｢置私兵 禮大臣 分政權 復政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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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원도 태종의 사병(제)혁파는 고려말 君弱臣强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취해진 조치이지만 ‘無定軍 無定將’하여 군정의 문란을 초래하였다고 비판

하였다.52)이와 같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공병제는 왕권 강화를 위해 도입

되었지만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면도 있었다.이에 반해 사병제는 지

휘관 휘하에 고정된 군인들이 배속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군사력을 유

지할 수는 있지만,왕권에는 위협이 되는 면도 있었다.

신라의 군사지휘체계는 사병제의 형태를 취하였다.근래에 “진골 장군인

金欽春ㆍ金品日이 영솔한 부대에 각각 그 아들들인 盤屈과 官昌이 속해 있

었던 것이나,김유신 가문의 家臣的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 노비까지 대동

하고 대거 그의 휘하로 전투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아 신라의 군사력은

진골 귀족의 사병으로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53)

그러나 신라 중대까지 진골 세력은 사병을 양성할 수 없었다.앞의 예는

신라의 군사력이 진골 세력의 사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병제

의 한 특징인 것이다.사병제 하에서 지휘관은 휘하 군인들을 선발하기도

하고,54)자신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출전할 수도 있었다.그렇다고 이들이

진골 귀족의 사병인 것은 아니고 이들은 엄연히 국가에서 녹을 받는 군인

이었다.<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少監과 火尺 중에는 ‘屬大官’이라 하여

장군 개인에게 소속된 군인이 있었다.55)장군들은 ‘屬大官’으로 규정된 소

감과 화척의 軍職에 자신의 가족과 가신들을 임명할 수도 있었다.이러한

사병제의 운용은 전투력의 극대화를 위한 조치로서 신라는 이로써 삼국통

일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그러나 사병제 하에서 군인들은

국왕보다도 자신의 지휘관에 더욱 충성하는 경향이 있었다.이들은 지휘관

52)柳馨遠, 磻溪隨錄  권21,兵制,五衛.(東國文化社 影印本,p.390)

53)姜鳳龍,｢6~7세기 신라의 병제와 지방통치조직의 재편｣, 역사와 현실  4,1990,p.62.

徐毅植,｢統一新羅期의 開府와 眞骨의 受封｣, 歷史敎育  59,1996,p.105.

54) 三國史記  41,列傳 1,金庾信 上.‘庾信揀得國內勇士三千人’

55)사병제로 운영된 조선후기 역시 將官에게 소속된 군인이 있었다.훈련도감의 예를 들면,

훈련대장에게는 무려 885명의 군인이 소속되었고,中軍은 10명,別將은 50명,千摠은 43

명의 군인이 각각 소속되고 있다.(拙稿,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혜안,2003,p.93.

<표 3-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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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에 따라 반란에도 적극 가담하였다.따라서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에는 사병제의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왕권이 불안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다.중대 말 혜공왕 때부터 나타난 각

종 반란은 이러한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형태로 판단된다.

신라 하대에 들어와서는 중대까지 금기시되던 사병의 양성도 성행하였다.

8세기 후반의 상황을 전하는  新唐書 ,신라전의 ‘宰相家不絶祿 奴僮三千人

甲兵牛馬猪稱之’라는 구절과 같이 이제 재상들은 사사로이 甲兵을 기르고

있었다.진골 귀족들은 가족 내에 家兵,族兵을 양성하고,門客들은 군사력

을 갖추기 시작하였다.하대에 들어와 진골 귀족들은 자신들이 양성한 사

병과 사병제 하에서의 휘하 군인들을 동원하여 왕위쟁탈전에 나섰다.그리

고 군사적 실력자가 왕위를 차지하였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6정ㆍ9서당

중심의 전시체제는 붕괴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9세기 초 애장왕대

(800~808)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高仙寺 ｢誓幢和尙碑｣에는 비문

을 새긴 인물이 ‘音里火三千幢主 級湌 高金□’로 기록되어 있어,9세기 초

까지 10停(三千幢)의 명칭이 존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이것은

비문을 새긴 사람이 軍職名을 지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하대에 들

어와 6정ㆍ9서당 중심의 전시체제는 해체된 것으로 판단된다.이들 행군조

직의 활동은 하대 이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실제 전시상황에서는 이와 다

른 행군조직이 운용되었기 때문이다.하대의 대표적인 행군조직은 다음과

같이 金憲昌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편성된 3군 조직이다.

3월에 熊川州都督 (金)憲昌이 아버지 周元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長安이라 하고,연호를 세워 慶雲 원년이라 하였다.…

(중략)… 마침내 員將 8인을 차출하여 王都의 8方을 지키게 하였다.그런 후

에 군사를 출동시켰다.一吉湌 張雄이 먼저 출발하고,迊湌 衛恭,波珍湌 悌

凌으로 하여금 뒤를 잇도록 하였다.伊湌 均貞,迊湌 雄元,大阿湌 祐徵 등이

3軍을 통솔하고 출정하였다.56)

56) 三國史記  10,新羅本紀 10,憲德王 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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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록은 헌덕왕 14년(822)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키자,신라 중앙정부

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출동시키고 있는 내용을 전한 것이다.

여기서 행군조직은 선발대에 이어 본진인 3軍(左軍,中軍,右軍)을 중심으

로 편성되었다.3군이라는 것은  周禮 에 의하면 대국 제후가 거느릴 수

있는 군사 편제이지만,57)중국 춘추시대 이래 널리 사용된 행군조직이기도

하다.이러한 중국식 행군조직인 3군이 6정ㆍ9서당ㆍ10정ㆍ5주서ㆍ3무당ㆍ

계금당 등으로 이루어진 신라의 전통적인 행군조직을 밀어내고 새롭게 자

리 잡은 것이다.이것은 헌덕왕 14년(822)무렵에는 이미 6정,9서당 형태

의 행군조직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6정ㆍ9서당 형태의 행

군조직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국에 대한 확고한 지배체제 구축과 철

저한 군사행정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었다.그러나 헌덕왕 14년 무렵

에 들어와서는 中代와 같은 전국적인 지배체제 구축과 철저한 군사행정의

운영은 불가능해졌다.왕위 계승 분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지방

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갔기 때문이다.이에 중앙정부에서는 파악 가능

한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3군을 편성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신라 군제의 붕괴는 전시체제뿐만 아니라 평시체제에서도 진행되고 있었

다.신라의 평시체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분되었고,

중앙군은 무관과 번상 농민병으로 이루어졌다.이 중 무관은 신라 군대의

핵심이었다.이들은 평상시 번상 농민병들을 통솔하면서 국왕의 호위와 수

도의 경비․방어 등을 담당하였고,변경의 防戍 등에도 동원되었다.내란이

나 외침이 발생했을 때 소규모일 경우 국가에서는 이들을 주축으로 대처하

였고,대규모일 경우에는 무관을 골간으로 하고 지방군을 포괄하는 행군조

직을 편성하였다.무관들은 신라의 국가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무력적 기반

인 것이다.신라 중대에는 지방 군현이 중앙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중앙 정부를 배반하면 왕경에서 출동한 무관들에 의하여 엄청난 징벌을 받

게 될 것이라는 위압감이 상존하였다.삼국통일 전쟁기에 보여준 무관들의

57) 周禮 ,｢夏官 司馬｣.‘凡制軍 萬有二千五百人爲軍 王六軍 大國三軍 次國二軍 小國一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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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맹스러운 활동은 지방 세력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58)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 평화가 지속되면서 호전적인 무관의 존재는 신라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었다.이들이 정치적 야심이 있는 진골 귀족과 결합

할 경우 언제든지 정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신라 정부는 정

치적･사회적 안정을 위해 崇文抑武 정책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태종 무

열왕이 삼국통일 이후 병기와 투구를 감추었다는 鍪藏寺와 관련된 전설이

나,59)문무왕이 ‘兵戈를 녹여 農器를 만들라’60)는 遺詔를 내린 것에서 그러

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원성왕 4년(788)에는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종래 弓術로 관리를 선발하던 데에서 유교경전의 해독 수준으로 관리를 선

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61)이것은 주로 6두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

되지만,노골적인 숭문억무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그 영향력은 엄청났을

것이다.또 신라 정부는 지방관을 문인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비록 신라

시기에는 文武의 구별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문인 성향의 인물이 지방관

에 취임하도록 했던 것이다.이것은 원성왕 5년(789)의 다음 기사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원성왕 5년)9월에 子玉으로 楊根縣 小守를 삼으니 執事史 毛肖가 반박하여

말하길 “子玉은 文籍出身이 아니므로 分憂之職을 맡길 수 없다”라 하였다.이

에 侍中이 “비록 그가 文籍出身은 아니지만 일찍이 唐에 가서 學生이 되었으

니 어찌 쓰지 못하겠느냐?”하자 왕이 이를 따랐다.62)

위 사료를 통해 원성왕 5년 이전부터 이미 지방관에는 文籍出身,즉 국

학의 졸업생만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조치는 물론 지

방관의 문인화를 통해 유교 이념의 확산,왕권의 안정 등을 꾀하려는 집권

58)李仁哲,｢第4章 新羅 支配體制의 崩壞와 軍事組織｣,  新羅政治制度史硏究 ,一志社,

1993,p.406.

59) 三國遺事  3,塔像 4,鍪藏寺 彌陀殿.‘諺傳 太宗統三已後 藏兵鍪於谷中 因名之’

60) 三國史記  7,新羅本紀 7,文武王 下 21년.‘鑄兵戈爲農器’

61) 三國史記  10,新羅本紀 10,元聖王 4년.‘始定讀書三品 … 前祗以弓箭選人 至是改之’

62) 三國史記  10,新羅本紀 10,元聖王 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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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의도가 개재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호전적인 무관들의 사기를 억누르

는 효과도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관료들은 무예 훈련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이것은 신라 중앙군의 군사력 약화로 이어졌다.하대에 들어와 文

弱해진 중앙의 무관들은 더 이상 지방 세력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민애왕 2년(839)정월 대구에서 대장군 金昕 등 중앙의 무관이 통솔하는

10만 군대는 장보고의 청해진 군대에 패배하여 민애왕은 피살되고 신무왕

이 즉위하였다.63)또 진성여왕 3년(889)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중앙에서 파견된 奈麻 令奇는 두려워 떨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였

다.64)신라 하대에 중앙의 무관들은 더 이상 신라의 국가 질서를 유지해주

는 무력적 기반이 아니었던 것이다.

6정ㆍ9서당 중심의 전시체제가 무너지고,중앙 무관의 군사력도 점차 신

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위 태세는 지방 요충지에

군사기지인 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65)신라는 이미 상고기부터 지방 주요

거점에 진을 설치한 바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아달라이사금 4년

(157)조에 보이는 ‘長嶺鎭에 巡幸하여 戍卒을 위로하였다.’66)라는 구절이

나,나해이사금 27년(222)조의 ‘鎭主’,소지마립간 15년(493)의 ‘臨海鎭과

長嶺鎭’,소지마립간 22년(500)의 ‘長峰鎭’등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 2세기

중엽부터 5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신라에는 鎭主의 지휘 하에 戍卒이 주둔

한 진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5세기 말까지 그 존재

가 확인되는 진은 중고기나 중대의 자료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그

이유로는 6세기 이후 주군제 시행과정에서 행정 단위가 주ㆍ군ㆍ성(촌)등

으로 일괄 재편되었다는 것과 중고기의 지방통치조직이 군사적 성격이 매

우 강하였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67)이와 같이 5세기 말 이후 그 존재

가 사라진 진이 300여 년이 지난 下代에 다시 등장하여 지역 방어에 나선

63) 三國史記  10,新羅本紀 10,閔哀王 2년 ; 三國史記  44,列傳 4,金陽

64) 三國史記  11,新羅本紀 11,眞聖王 3년

65)신라 하대의 鎭에 대해서는 주 7)의 논문 참조

66) 三國史記  2,新羅本紀 2,阿達羅尼師今 4년 3월

67)李文基,｢統一新羅期의 ｢北鎭｣과 軍事的 位相｣,앞의 책,1994,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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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무열왕 5년(658)에 北鎭이 설치되기는 했지만,진의 설치가 일반화된 것

은 신라 하대이다.하대에 들어와 선덕왕 3년(782)의 浿江鎭 설치를 시작

으로 淸海鎭(흥덕왕 3년,828),唐城鎭(흥덕왕 4년,829),穴口鎭(문성왕 6

년,844),長口鎭 등이 설치된 것이다.청해진은 전남 완도에,당성진은 경

기도 화성군 남양면에,혈구진은 강화도에,장구진은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

근처에 위치하였다.이처럼 해상 교통의 요지에 대규모의 군대가 주둔하는

진을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신라는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와 해양 방어

의 목적 등으로 진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또 김헌창 난의 진압과 관련

하여 화랑 安樂이 施彌知鎭을 향하여 갔다거나,68) 고려사 에서 신라 말에

설치되었다고 짐작되는 沙火鎭,昵於鎭,阿弗鎭 등 여러 진이 나타나는 것

을 통해 신라는 해상 교통의 요지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진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69)

진은 군대가 주둔하는 군사기지로서 지방의 행정조직에 포함되지는 않았

다.진은 지방의 州ㆍ郡과 행정적으로 상하 관계에 놓여있지 않았고,진에

주둔한 군대 역시 지방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漢山･牛頭･歃良･浿江･北原 등은 헌창의 모반을 미리 알고 擧兵自守하였

다.70)

위 기록은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자 한산주와 우두주,양주 그리고 패강

진과 북원경이 김헌창의 역모를 미리 알고 ‘擧兵自守’하였다는 내용이다.여

기서 한산과 패강이 별도로 ‘거병자수’하였다고 언급한 대목이 유의된다.패

강진이 한산주의 영역 내에 있지만 한산주와 패강진은 군령체계상 상하 관

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즉 패강진의 군대는 한산주에 소속된 군대와

68) 三國史記  10,新羅本紀 10,憲德王 14년 3월

69)全德在,｢新羅 下代 鎭의 設置와 性格｣,앞의 책,p.46.

70)주 56)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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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군령계통이었다.이렇게 패강진에 주둔한 군대가 한산주 도독의 지

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그것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삼국사기 ,헌덕왕 12년 조에 北鎭에서 狄國人

(말갈인)이 판목을 놓고 가자 그 사실을 조정에 直報하였다는 내용 역시

북진이 朔州의 관할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았던

사실과 관계가 깊다고 하겠다.한편 청해진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장보고가

중앙정계의 막강한 실력자로 부상하였는데,이것 역시 청해진이 지방 州ㆍ

郡의 통제를 받지 않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71)

신라 하대에는 남해안(청해진),서해안(당성진ㆍ혈구진ㆍ장구진),동북방

의 변경지역(북진),서북방의 변경지역(패강진),그리고 내륙지방 여러 곳

에 진이 설치되었다.이와 같은 진들은 왕경에서 먼 거리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았다.이들은 변방이나

주요 지역에 대한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였지만,또한 이들은 州 都督 등

지방관이 지방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활용 가능하였다.그러나 진에 대한 중앙정부

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진의 군사력은 오히려 국가에 부담으로 작용

할 소지가 있었다.

4.신라 말 軍制의 붕괴와 후삼국의 성립

신라의 군사제도는 전시체제와 평시체제로 구분된다.평시체제는 중앙군

과 지방군으로 이루어졌고,전시체제는 이러한 중앙군과 지방군이 재편성된

행군조직으로 운영되었다.중앙군이 평상시 국왕의 시위와 수도의 경비ㆍ방

어 등을 담당하며,때에 따라서는 변방 방어의 임무에도 나서는 군사라면,

71)全德在,앞의 논문,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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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군은 일정한 지역의 방위를 전담하는 군사였다.그런데 신라 시기에는

중앙군이 지방군보다 훨씬 중요하였다.이것은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한 중세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强幹弱枝’,‘內重外輕’,‘以內御外’

등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중앙군을 강력하게 하고,이러한 중앙군의 군

사력을 바탕으로 지방을 통제한다는 것이 중세시기 중앙집권국가의 통치

원리였던 것이다.신라는 중대까지 이러한 통치 원리에 따라 강력한 중앙

군을 유지하였다.그러나 하대에 들어와 숭문억무 정책과 잇따른 권력쟁탈

전 등으로 인하여 중앙군의 군사력은 약화되어 갔다.중앙군의 약화는 결

국 중앙집권체제의 붕괴,신라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

진성여왕 즉위 직전까지 신라 사회는 내부적으로 중앙군의 약화가 진행

되었으나,표면상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49대 헌강대왕 때에는 서울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이 이어져 있

고 초가는 하나도 없었다.음악과 노랫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고,바람과 비

는 사철 순조로웠다.72)

진성여왕이 즉위하기 불과 몇 년 전인 헌강왕 때에 신라 사회는 위와 같

이 번영을 구가하였다. 삼국사기 에서도 이 시기에 “민간에서는 집을 기와

로 덮고 짚으로 잇지 않으며,밥을 지을 때 숯으로 하고 나무로 하지 않는

다.”거나,“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고,또 변경이

안온하고 市井이 환락하고 있다.”라는 君臣 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73)

군사제도 역시 표면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견훤은)從軍하여 서울에 들어왔다가 西南海 防戍에 나가 창을 베개로 삼고

적을 기다렸다.74)

72) 三國遺事  2,紀異 2,處容郞 望海寺

73) 三國史記  11,新羅本紀 11,憲康王 6년 9월 9일

74) 三國史記  50,列傳 10,甄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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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훤이 종군한 것은 헌강왕 때로 보이는데,75)위 기록을 통해 이때까지

군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당시 중앙군은 무관

과 농민군으로 구성되어 국왕의 시위,수도의 방어뿐만 아니라 防戍 임무

에도 동원되고 있었다.무관은 전원 왕경인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상주출신인

견훤은 당연히 농민군으로서 군역에 동원되어 서울에 왔다가 서남해 지역

의 鎭에 배치되어 방수 근무에 임하였다.이를 통해 진성여왕 즉위 직전까

지 군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중앙군은 극도로 약화되었고,이런 상태에서 평온과

번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였다.이 시기의 평온과 번영은 농민 계층의 희

생에 기초한 것으로서,농민봉기가 일어나면 이를 억제할 수단이 없는 것

이다.진성여왕 3년(889)정부에서 州郡에 사신을 보내 납세를 독촉하자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전개되었다.이때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중앙에서 파견된 奈麻 令奇는 두려워 떨며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

다고 한다.76)대규모 농민봉기를 진압하는 데 奈麻(11등급)를 내보낼 만큼

당시 신라의 위기관리능력은 부재하였고,또 그나마 출동한 무관이 두려워

떨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할 정도로 중앙군의 전투력은 형편없었다.이와

같은 중앙군의 약화와 무능은 국가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진성여왕 10

년(896)에는

도적이 나라의 서남 방면에서 일어났는데,그들은 붉은 바지를 입었으므로

사람들이 赤袴賊이라고 불렀다.그들은 州縣을 해치고 서울의 서부 모량리에

이르러 민가를 겁략하고 돌아갔다.77)

75)신라시기에 양인 남자들은 15~60세까지 군역에 동원되었으니,견훤이 종군한 것도 대체

로 15세 무렵으로 판단된다.견훤은 경문왕 7년(867)에 태어났으므로( 三國遺事  2,紀

異 2,後百濟 甄萱,‘三國史本傳云 甄萱尙州加恩縣人也 咸通八年丁亥生’)헌강왕 7년

(881)무렵에 종군하여 중앙군이 되었을 것이다.

76) 三國史記  11,新羅本紀 11,眞聖王 3년

77) 三國史記  11,新羅本紀 11,眞聖王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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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이 전라도 방면에서 경주 지역인 모량리

까지 거침없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다.신라는 지방군 체계가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조차 방위할 능력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었

다.신라 정부의 무능과 약체가 폭로되자 신라 전역은 순식간에 동란에 휩

싸이게 된다.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마비되고 수도조차 방위할 능력이 없는 상태

에서 전국 각처에서 도적들이 횡행하자 개인이나 지역이 자체적으로 방어

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신라 말 衣冠의 후예들이 다투어 무예를 써서

주현을 장악하였다.”78)라는  연조귀감 의 기사는 유력한 개인들이 재산이

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갖추고 주현을 장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어려서부터 용감하고 지략이 있었다.”79)는 昧谷城主 龔直이나,“사람됨이

침착하고 용감했으며 병법에 능했다.”80)는 鶻巖城帥 尹瑄의 예와 같이 군

사적 능력이 있는 자들은 농민을 불러 모아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확보하였

다.그리고 그들은 지방관을 대신하여 주현을 장악하고 치안과 방위를 담

당하였다.

李忩言은 世系를 모르는 자인데,신라 말에 벽진군을 지키고 있었다.이때 群

盜가 사방에서 일어났으나 총언이 城을 굳게 지키니 백성들이 의지하여 안도

하였다.81)

이 기록은 집안 내력도 알 수 없는 이총언이라는 자가 성을 굳게 지켜

백성들이 안도하였다는 자료이다.이러한 현상은 전국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었다.심지어 산곡 간에 근거지를 둔 사원에서도 자체적인 군사 조직을

마련하여 농민군들의 습격에 대비해야 했다.｢오대산사 길상탑사｣에서 “法

衆(승려와 불법제자)이 綠林(도적의 무리)과 싸워 죽었다.”는 문구가 확인

78) 椽曹龜鑑  1,吏職名目解,戶長.‘羅末 衣冠之裔 競用豪武 覇於州縣’

79) 高麗史  92,列傳 5,龔直.‘自幼有勇略’

80) 高麗史  92,列傳 5,王順式 附 尹瑄

81) 高麗史  92,列傳 5,王順式 附 李忩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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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82)

각 개인이나 지역이 자체적으로 도적을 방비하고,통치권을 확보하는 상

황에서 신라의 지방제도와 지방군제는 해체되었다.중대 이래 지방제도는 9

주 5소경,115군 286현으로 이루어졌고,이들 州ㆍ郡ㆍ縣에 각각 지방군이

배치되었다.주ㆍ군ㆍ현은 상하 위계를 갖고 지방군의 지휘체계로도 기능하

였으니,州의 장관인 都督은 州治의 지방군뿐만 아니라 관내 군ㆍ현의 지

방군 전체를 통솔하였다.그러나 진성여왕 3년 농민봉기 이후 주ㆍ군ㆍ현

의 상하 지휘체계는 무너졌다.이와 같이 신라의 지방제도와 지방군이 해

체된 뒤 지방사회의 중심이 된 것은 城이었다.크고 작은 공방전이 수시로

벌어지던 시기에 지역별로 자위조직을 꾸리고 통치권을 확보한 소규모 지

역단위 지배자들이 나타나던 상황에서 자연스런 현상이었다.그래서 郡ㆍ縣

명칭 대신에 城이라는 이름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83)중고기까지 쓰

이다가 中代에 사라진 城이라는 명칭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그리고 이 성

의 지배자들은 城主ㆍ將軍이라 불렸다.84)헌덕왕 11년(819)에는 초적을 잡

으라는 명령을 州郡의 都督ㆍ太守에게 내리고 있음에 비하여,85)효공왕 9

년(905)에 이르면 城主들에게 싸우지 말고 굳게 지킬 것을 명하고 있어

서,86)신라 말 지방통치의 담당자는 도독ㆍ태수ㆍ현령 대신에 城主라고 불

렸음을 알 수 있다.한편 지방의 지배자들은 知州諸軍事라 불리기도 하였

다.지방제도가 붕괴되자 9개에 불과하던 州의 명칭이 인플레 되어 곳곳에

붙여졌고,이곳의 지배자들을 지주제군사라 칭하기도 하였던 것이다.87)

신라의 중앙군과 지방군이 해체되고,개인이나 지역이 자체적으로 도적

82)｢五臺山寺 吉祥塔詞｣,沙門僧訓 撰.‘護圀三寶　法衆願同　交刄綠林　亡身嵒叢’

83)하일식,｢신라 말,고려 초의 지방사회와 지방세력｣, 한국중세사연구  29호,2010,

p.68.

84)성주ㆍ장군에 대해서는 崔鍾奭,｢羅末麗初 ‘城主･將軍’의 대두와 변동추이｣,서울대 석사

학위논문,2000;｢羅末麗初 城主･將軍의 정치적 위상과 城｣, 韓國史論  50,2004참조

85) 三國史記  10,新羅本紀 10,憲德王 11년 3월.‘草賊遍起 命諸州郡都督太守捕捉之’

86) 三國史記  12,新羅本紀 12,孝恭王 9년 7월.‘命諸城主 愼勿出戰 堅壁固守’

87)지주제군사에 대해서는 全基雄,｢羅末麗初의 地方社會와 知州諸軍事｣, 慶南史學  4,

198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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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비해야 하는 상황은 신라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주었다.진성

여왕 7년(893)賀正使가 되어 당나라로 가야 하는 崔致遠이 도적 때문에

가지 못할 정도로 통행이 불편하였고,88) 삼국사기 ,孝女知恩傳에서 보듯

이 국왕이 효녀 知恩에게 상으로 내린 곡식을 도적들에게 빼앗길까봐 군인

들이 번갈아 지켜야 할 정도로 치안은 불안하였다.89)또 도적들이 도처에

서 출몰하여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산천은 모두 전쟁터로 변

해갔다.90)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

다.백성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켜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

히 요구하였다.그런데 당시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성주ㆍ장군이나 지

주제군사 등은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킬 능력이 없었다.이들은 농민들을

불러 모아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확보한 자들로서 자신의 지역을 방어하기

에도 급급하다.신라 말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전국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는 조직적이고 훈련된 군사력을 갖춘 사람이 등장하여야 했다.이러한 백

성들의 여망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견훤과 궁예였다.

견훤과 궁예는 여타 성주ㆍ장군과는 달리 조직적이고 훈련된 군사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즉 이 시기 성주ㆍ장군들이 주

로 농민을 불러 모아 자기 지역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던 것에 비해 견훤과

궁예는 鎭의 병력을 흡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권을 수립하여 후삼국 통일

전쟁에 나섰던 것이다.우선 견훤의 경우를 살펴보면,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견훤은 상주 출신으로 중앙군이 되어 入京하였다가 서남해 지역의 防

戍軍으로 파견되었다.중앙군이 防戍하러 가는 곳은 일반 郡ㆍ縣이 아니었

다.군ㆍ현에는 각각 자기 지역민으로 구성된 지방군이 있었으므로 중앙의

방수군이 필요하지 않았다.방수군들은 교통의 요지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설정된 鎭에 파견되었다.비록 견훤이 파견된 서남해 지역 진의 이

88) 三國史記  46,列傳 6,崔致遠.

89) 三國史記  48,列傳 8,孝女知恩.‘大王聞之 亦賜租五百石 … 以粟多恐有剽竊者 命所司差

兵番守’

90) 東文選  33,謝嗣位表.‘群戎益熾於東陵 餘粒莫棲於南畝 … 山川皆是戰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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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사료에서 확인되지는 않으나,이 지역이 淸海鎭 이래 군사적 중요성

을 갖고 있었으므로 鎭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91)이곳에서 견훤은 “창

을 베고 자면서 적을 기다리고 용기가 항상 다른 士卒보다 앞섰으므로 그

공로로 裨將이 되었다.”92)고 한다.군진에서 공로를 인정받고 기반을 굳힌

견훤은 진성여왕 6년(892)방수군을 이끌고 신라 서남쪽 주현을 진격하고

무진주를 습격하여 왕을 칭하였다.즉 견훤의 군사적 기반은 신라 진의 군

사력을 기초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93)

궁예 또한 군진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왕위에 올랐다.北原賊 양길의 부

하로 들어간 궁예는 진성여왕 8년(894)6백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명주(강

릉)로 들어갔다.이때 6백여 명은 양길의 휘하 군사로서 대부분 초적의 무

리였을 것이다.94)그런데 6백여 명이었던 궁예의 병력은 다음과 같이 명주

에서 대폭 증강되었다.

乾寧 元年(894)(궁예가)溟州로 들어갔다.거느린 무리가 3천 5백 명이었는

데 나누어 14隊로 하고 金大ㆍ黔毛ㆍ昕長ㆍ貴平ㆍ張一 등을 舍上(舍上은 部

將을 말한다.)으로 삼았다.95)

이 3천 5백 명으로 늘어난 군인 속에는 北鎭의 군사력이 상당수 포함되

었을 것으로 보인다.96)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열왕 5년(658)悉直(삼

척)에 北鎭이 설치된 바 있다.97)실직에 있던 북진은 경덕왕 16년(757)무

91)배재훈,｢견훤의 군사적 기반｣, 新羅文化  36집,2010,p.192.

92) 三國史記  50,列傳 10,甄萱.

93)申虎澈, 後百濟 甄萱政權硏究 ,一潮閣,1996,pp.27~29.;李喜寬,｢甄萱의 後百濟 建

國過程上의 몇 가지 問題｣,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2000,pp.43~45.;李文基,

｢甄萱政權의 軍事的 基盤｣,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2000.

94) 三國史記  11,新羅本紀 11,眞聖王 8년 10월.

95) 三國史記  50,列傳 10,弓裔.

96)이기백 교수는 궁예가 명주(강릉)로 갔을 때에 거느리고 있었다는 3천 5백 명의 군사는

北鎭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高麗 京軍考｣, 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1997,p.47.)

97)北鎭에 대해서는 李文基,｢統一新羅期의 北鎭과 軍事的 位相｣, 九谷 黃鍾東敎授 停年紀

念 史學論叢 ,199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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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 泉井郡(덕원ㆍ원산)으로 이동하였으나,신라 말 군사력의 약화와 말갈의

발호 속에서 다시 남쪽으로 후퇴하였다.98)이때 북진은 덕원(원산)에서 남

쪽으로 이동하여 강릉 부근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위 인용문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궁예는 3천 5백 명으로 군사가 늘자 즉시 이들을 14隊로 나

누고 部將을 임명하였다.이와 같은 신속한 군사 편제는 이들이 평소 체계

적인 훈련을 받은 鎭軍과 같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이

후 궁예는 猪足(인제)ㆍ狌川(화천)ㆍ夫若(금화)ㆍ金城(금화군 금성면)ㆍ鐵

圓(철원)등지를 점령하고 패강진 군사력을 받아들인 다음 ‘開國稱君’하였

다.99)특히 패강진 군사력이야말로 궁예가 ‘개국칭군’할 수 있었던 무력적

기반이었다.패강진은 선덕왕 3년(782)에 설치되어 궁예의 세력권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백년이상 존속된 군진이었다.무려 26개의 군현을 거느리고

있었고,100)그 정치적·군사적 비중도 커서 여러 군진 가운데 오직 패강진만

이  삼국사기  직관지의 외관조에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패강진을 흡수함

으로써 궁예는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즉 궁예의 군사적 기반은 북진이나

패강진 등 군진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 하대에 정부는 남해안(청해진),서해안(당성진ㆍ혈구진ㆍ장구진),

동북방의 변경지역(북진),서북방의 변경지역(패강진)등에 鎭을 설치하였

다.이 진들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 하에 있었기 때문에 州

都督 등 지방관이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 말기에 이르러 중앙군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실

되면서 鎭은 오히려 중앙정부를 공격하는 반군에 흡수되어 그 중심 군사력

으로 변질되었다.견훤은 남해안에 있었던 鎭軍을 이끌고 후백제를 세웠으

며,궁예는 북진과 패강진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후고구려를 세웠던 것이다.

98)조이옥,｢8~9世紀 新羅의 北方經營과 築城事業｣, 신라문화  34,2009,p.158.

99) 三國史記  50,列傳 10,弓裔.

100)姜鳳龍,앞의 논문,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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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맺음말

지금까지 신라 上代(上古期･中古期)와 中代에 이루어진 군제의 개편,신

라 下代 군제의 변화와 鎭의 설립,그리고 신라 말 군제의 해체와 후삼국

성립의 군사적 기반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는 천년의 역사 동안 대략 5번에 걸쳐 군제가 크게 변화하였다.즉 신

라의 군제는 6부병제(이사금 시기)→2부병제(마립간 시기)→대당과 정제

(중고기)→6정ㆍ9서당 체제(중대)→3군제(하대)로 변화하였다.특히 6정ㆍ9

서당 체제를 정점으로 최고도로 발전한 신라의 군제는 하대에 들어와 급격

하게 붕괴하게 된다.

신라 군제 붕괴의 원인으로 우선 사병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사병제

는 고정된 지휘관과 고정된 군인이 없는(無定軍 無定將)상태로 운영되는

공병제의 상대어로서 장군과 군인이 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군사지휘체

계를 말한다.신라는 건국 이래 사병제 형태의 군사지휘체계를 운용하였는

데, 삼국사기 ,직관지,무관조에는 ‘屬大官’이라 하여 장군 개인에게 소속

된 군인을 배치할 정도였다.이러한 사병제의 운용은 전투력의 극대화를

위한 조치로서 신라는 이로써 삼국통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병제 하에서 군인들은 국왕보다도 자신의 지휘관에 더욱 충성하

는 경향이 있었다.이들은 지휘관의 요구에 따라 반란에도 적극 가담하였

다.중대 말 혜공왕 때부터 일어난 각종 반란은 사병제의 문제점이 극단적

으로 표출된 형태이다.이후 하대에 들어오면서 진골 귀족들은 그동안 금

기시되었던 사병을 양성하고,이들 사병과 사병제 하에서의 휘하군인들을

동원하여 왕위쟁탈전을 전개하였다.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공적인 군제는

붕괴되어갔다.

신라 군제 붕괴의 또 다른 원인으로 崇文抑武 정책을 들 수 있다.신라

군대의 핵심은 무관이었다. 삼국사기 ,직관지,무관조에는 총 2,368명의

중앙무관이 수록되었는데 이들이야말로 삼국통일의 원동력이요,중앙집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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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지탱하는 근간이었다.그러나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숭문억무 정책을

실시하였다.태종 무열왕 때 무장사와 관련된 전설이나,문무왕 때 ‘무기를

녹여 농기를 만들라’는 유언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원성왕

4년(788)에 실시한 독서삼품과는 중앙관을 무관 중심에서 문관 중심으로

교체하는 효과를 가져왔고,또 지방관 역시 국학의 졸업생만 임명하도록

하였다.이러한 숭문억무 정책은 유교이념의 확산과 왕권의 안정을 꾀하려

는 집권층의 의도가 개재된 것이지만 군사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폐단도

낳았다.민애왕 때에는 10만의 중앙군이 청해진 군대에 패배하여 국왕이

피살되었고,진성여왕 때 중앙에서 파견된 나마 영기는 두려워 떨며 반란

군을 진압하지도 못하였다.이와 같이 문약해진 중앙의 무관들은 더 이상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무력적 기반이 아니었다.

6정ㆍ9서당 중심의 전시체제가 무너지고,중앙 무관의 군사력도 점차 신

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위 태세는 지방 요충지에

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무열왕 때 北鎭이 설치되기는 했지만,진의 설치

가 일반화된 것은 신라 하대이다.하대에 들어와 패강진 설치를 시작으로

청해진,당성진,혈구진,장구진 등 여러 진이 설치된 것이다.이 진들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는 군사 기지로서 변방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都督 등 지방관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었다.그러나

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 진의 군사력은 도리어 국가

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신라 말 중앙군과 지방군 조직이 붕괴되고 지방

통제력이 마비되면서 도처에서 도적들이 횡행할 때,견훤과 궁예는 진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세운 것이다.즉 후삼국의 성립은

신라 정부가 군사력의 통제에 실패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원고투고일 :2011.6.20,심사수정일 :2011.8.5,게재확정일 :20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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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MilitarySystem oftheLatePeriodofSilla

Kim,Jong-soo

              

Therehadbeen,foritsmillenium,fiveturningpointsinthemilitary

system ofSilla:from Six Regiments(六部兵)toTwoRegiments(二部兵),

from twotoDaedang(大幢)andJeongSystem(停制),from Daedangand

JeongSystem toSixJeong/NineSeodang(6停·9誓幢),andlastlytoThree

Divisions(三軍).Thesystem in thelateperiodofthedynastybegan to

collapseafterithadculminatedinSixJeong/NineSeodang.

Thegenuinecausesofthecollapseliefirstintheenlistmentsystem.

Theenlistmentsystem heremeansthe'fixed'militaryhierarchywhichthe

SillaDynastyhadadoptedsinceitsfoundation.ItenabledSillatopursuit

fortheunificationofthethreenations.Howevertherelurkedtheserious

problem init.Thatis,undertheenlistmentsystem,soldierswerelikelyto

be more devoted to their superior commanders rather than to their

monarchs.Thustheyweresometimesinvolvedinmutinyinthenameof

theirsuperiorcommanders.Theextremecaseofitwasthevariousrevolts

whichbrokeoutintheageofHyegong(惠恭)King,attheendofJungdae.

Afterthat,Jingol(眞骨)aristocratsengagedin thefightsforthecrown

trainingtheprivatearmywhich hadbeen prohibitedatthattime.The

abovefeatureseventuallyledtothecollapseofthepublicmilitarysystem.

Second,therewasanationalpolicyof‘priorityofcivilservicetomilitary

service'aftertheunification.Even though thegistoftheSillamilitary

system isitsmilitaryofficers,thedynastyenforcedthepriority.Thewillof

Munmu(文武)King's,melttheweaponstomakethefarmingtools,evinced

theethosofthetime.AnotherevidenceofthepolicywasDokseosamp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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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書三品科)inthefourthyearofKingWonseong(元聖)(788).Itaccelerated

the predominance ofcivilservice over military service.Also regional

servicemenwereexclusivelyselectedfrom thegraduatesofGukhak(國學).

Thepolicywasmeant,bytherulingclass,tospreadtheConfucianideas

andtostrengthentheroyalauthorities,however,itresultedinthenegative

effect,theweakeningofitsmilitarypower.

Thedynasty,experiencingthecollapseofSixJeong/NineSeodangsystem

anddistrustingthepowerofcentralmilitaryservice,lastlyresortedtothe

buildingofmilitarycampJin(鎭)oneachseminalpoints.Attheendofthe

dynasty,itwascommontobuild‘Jin’:theexamplesarePaegangjin(浿江

鎭),Cheonghaejin(淸海鎭),Danseongjin(唐城鎭),Hyeolgujin(穴口鎭)and

Jankujin(長口鎭).Thesejinseffectivelycheckedthemilitarypoweroflocal

areas,nottomentionthatitprotectedthenationalbarriers.However,the

militarypowerofjinscametobeburdensometothecentralgovernment

whenitcouldnotproperlycontrolthem.Attheendofthedynasty,the

chaoticsituationssuch asthecollapseofthecentralandlocalmilitary

system,andtherampancyofthievesallaroundgavewaytothefounding

ofnew nations,Hubaekje(後百濟)andHugoguryeo(後高句麗),whichwere

baseduponthemilitarypowerofJins.

KeyWords:SixRegiments(六部兵),TwoRegiments(二部兵),Daedang(大幢)

andChongSystem(停制),SixJeong/NineSeodang(6停·9誓幢),

ThreeDivisions(三軍),CentralArmy,RegionalArmy,Military

CampJin(鎭)




